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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bookmark: _Hlk533704436]SKT, 이프랜드 ‘메타버스 컬처 프로젝트’ 런칭
- 이프랜드에서 뮤지컬 · 댄스 · 힙합 등 이달부터 매월 새로운 장르의 콘텐츠 공개 
- ‘메타버스 컬처 프로젝트’ 1탄… 뮤지컬 <잃어버린 얼굴 1895> 10일 16시부터 선봬
- 뮤지컬 속 공간 · 코스튬 · 모션 등 체험 및 주연 배우 차지연과 기념 사진 촬영까지
- “중소업체들과 협력 · 상생해 메타버스 생태계를 더욱 즐거운 공간으로 진화시킬 것”
	엠바고 : 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



[2022. 3. 10]
	
[bookmark: _Hlk97503583]SK텔레콤(대표이사 사장 유영상, www.sktelecom.com)이 메타버스 플랫폼 이프랜드에서 뮤지컬 · 댄스 · 밴드공연 · 힙합 등 특별한 테마의 콘텐츠와 볼류매트릭 기술을 적용한 이프랜드 ‘메타버스 컬처 프로젝트’를 런칭한다고 10일 밝혔다.

이프랜드 ‘메타버스 컬처 프로젝트’는 SKT가 작년 5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체결한 ‘실감콘텐츠 분야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을 위한 업무 협약’의 첫 결과물이다. 

SKT는 이프랜드 ‘메타버스 컬처 프로젝트’를 통해 중소업체들과 협력해 다양한 분야의 매력적인 IP(지적재산권)를 메타버스 서비스에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오고 있으며, 이달부터 6월까지 매월 뮤지컬 · 댄스 · 밴드 공연 · 힙합 등 새로운 테마의 이프랜드 ‘메타버스 컬처 프로젝트’를 선보이며 새로운 메타버스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.

■ ‘메타버스 컬처 프로젝트’ 1탄은 뮤지컬… 전용 랜드· 코스튬 · 아바타 모션 등 선봬

SKT는 이프랜드 ‘메타버스 컬처 프로젝트’의 첫번째 콘텐츠로 서울예술단(이사장 이유리), 기어이 주식회사(대표 이혜원)와 협력해 창작 뮤지컬 <잃어버린 얼굴 1895> IP를 활용한 ▲<잃어버린 얼굴 1895> 전용 랜드 · 코스튬 · 아바타 모션 ▲포토존 이벤트 등을 이프랜드에서 10일 16시부터 공개한다. 

SKT는 이프랜드 이용자들이 뮤지컬 <잃어버린 얼굴 1895> 테마로 제작된 이프랜드 전용 랜드에서 실제 배우들이 해당 작품에서 착용하는 코스튬(의상)과 다양한 모션(동작)을 자신의 아바타로 통해 체험해볼 수 있는 간접 경험의 기회를 제공한다. 
[bookmark: _GoBack]
SKT는 이프랜드 <잃어버린 얼굴 1895> 랜드에서 방문객들이 볼류매트릭 캡처(Volumetric Capture) 기술로 제작된 작품 속 주연 배우 차지연과 함께 기념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포토존도 운영한다.

또한, SKT는 이프랜드 인플루언서인 ‘이프루언서’들과 함께 <잃어버린 얼굴 1895> 테마의 랜드 · 코스튬 · 아바타 모션을 활용하고 작품 중 일부를 각색해 ‘메타버스 뮤지컬’로 공연하는 이벤트도 이달 21일 진행할 예정이다. 

이유리 서울예술단 이사장은 “공연장은 더 이상 공연의 유일한 플랫폼이 아니다.”며, “이번 사업은 공연 표현과 유통에 대한 새로운 장을 개척하는 실험으로, 관객들이 한국 뮤지컬을 더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겠다”고 말했다.

[bookmark: _Hlk97500598]한편, SKT는 서울예술단과 협력해 이프랜드 공간에서 뮤지컬 연계 행사가 가능한 ‘K-뮤지컬 월드’ 랜드와 공연예술인을 위한 메타버스 활용 가이드를 4월 중 선보일 예정이다. 

 양맹석 SKT 메타버스CO 장은 “이프랜드 ‘메타버스 컬처 프로젝트’를 통해 앞으로 뮤지컬, 힙합, 댄스 등 다양한 즐길 거리가 메타버스 공간에 펼쳐질 것”이라며, “앞으로도 중소업체들과 협력, 상생하며 메타버스 생태계를 더욱 즐거운 공간으로 진화시킬 것“이라고 밝혔다.


	※ 사진설명
SKT가 메타버스 플랫폼 이프랜드에서 뮤지컬 · 댄스 · 밴드공연 · 힙합 등 특별한 테마의 콘텐츠와 볼류매트릭 기술을 적용한 이프랜드 ‘메타버스 컬처 프로젝트’를 런칭한다고 10일 밝혔다.

[사진] : 이프랜드에 구현된 뮤지컬 <잃어버린 얼굴 1895>의 모습


▶ 관련 문의: SKT PR실 혁신PR팀 이태훈 매니저 (02-6100-3368)

<끝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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